
 [불평 2] 

 

불평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불평하고나면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기때문이다. 

 

괜히 불평했군...! 하는 생각이 들곤한다. 

 

불평을하면 할수록 불평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또는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끼친 

다는 뜻이다. 

 

불평을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관심' 과 '동정' 을 받으려는 목적 

으로 블평을 하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혹은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대한 두려움이 

불평이 되어 외부적으로 나타날때 대부분의 경우는 심리학적인 영향에의해서 

약 67% 정도의 사람들은 실제로 아파서라기보다 'Thinking Sick' 의 경우에서 

불평을 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인간의 마음과 육신은 떨어 질 수 없는 깊은 연관이 

있다. 성경에서도 사람의 구성이 '영','혼', 그리고 '몸' 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 

한다. (살전 5:23) 

 

요한삼서 1:2 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 말씀 한 것을 볼때, 불평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병이 되고 일상적인 육체적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고 말씀 

하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했다.(잠언 4:23) 

 

그러므로 마음의 병인 불평이 사람들의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불평을 습관적으로 하다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수 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근심를 안겨 주게 된다. 사람은 부정적이 될 수록 걱정과 근심이 많게 

되며, 걱정과 근심은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을 해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벧전 5:7) 는 성경의 권면은 사람의 건강의 

비결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걱정 없이 살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 바로 전지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때문이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불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평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 줄 뿐만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불평꾼으로 만들어 버린다.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전에 내가 얼마나 불평을 하며 살았는지 세어 보라!  

 

부끄럽게도 우리들의 말과 생각속에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부정적인 

견해의 하루를 보게 된다. 

 

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 가장 바라는 바는 나도 불평하지 않으며 



또한 내 주위에 불평 없는 사람들이 있어 주기를 기도한다. 불평보다는 감사, 

원망 보다는 이해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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